
외로움

수면의�질

��본�연구는�대학생의�SNS�중독�경향성에�미치는�영향요인을�외로움,�수면의�질을�중심으로�알아본�서술적�조사연구이다.

��SNS�중독�경향성에�대학생의�외로움�요인은�통계적으로�유의하지�않았다(β=.085,�p>.524).�이는�우울�및�외로움의�하위변인이�SNS�중독�경향성에�미치는�영향에�대한�다중회귀
분석을�실시한�연구(정소영·김정남,�2014)와�다른�결과를�보였다.�이는�대학생이�되면�주변의�환경이�바뀌고�혼자인�기분이�들어�타인과�교류하고�싶은�사회적�욕구가�있기�때문에
SNS를�시도하지만�중독�경향성까지는�미치지�않는�것으로�보인다.
��

�대학생의�수면의�질은�SNS중독�경향성�요인은�통계적으로�유의했다(β=.467,�p<.001).�수면의�질을�향상시킬�수�있도록�SNS를�대체하여�낮�동안�이용할�수�있는�여가�활동�프로그
램을�제공할�필요가�있다.��특히,�잠들기�전이나�수면�환경에서�스마트폰의�사용은�신체의�생리적인�각성을�유발하여�수변을�방해한다는�선행연구(서기순·방소연,�2017)와�일치하였
다.�이는�잠에�들지�못하는�각성�상태가�오랫동안�지속됨으로�인해�전자기기�사용�시까지�스마트폰을�만지는�경우가�많아�제시간에�잠들지�못하는�악순환이�반복되었다고�할�수�있다.
수면�환경에서�휴대폰�사용을�줄일�수�있도록�하는�수면�유도�어플�등을�적극적으로�홍보하여�수면의�질을�높임으로써�SNS�중독�경향성을�줄이는�방향을�기대할�수�있다.

�2022년�한국의�인터넷�보급률은�99.96%이며,�만�3세�이상�인터넷�이용
자�수는�전체의�93%에�달한다.�스마트폰�과의존�위험군�성인�중�가장�많
은� 비중을� 차지하는� 직업은� 학생(24%)이며,� 20대에서� SNS� 이용률
(90.7%)과�SNS이용시간이�가장�길었다.

�정서적인�측면을�나타내는�하나의�지표인�외로움은�SNS�중독�성향에도�영
향을�미치는�하나의�요인으로�확인되었으며,�수면의�질이�SNS�접속�시간에
영향을�미치는�것으로�보였으나�대학생의�수면의�질에�따른�SNS�중독�경
향성에�영향에�관한�연구는�없었다.�또한�세�가지�관계(외로움,�수면의질,
SNS�중독�경향성)들은�상관관계�연구는�있으나�함께�영향요인을�알아본
선행연구는�없었다.�

�이에�외로움,�수면의�질이�SNS�중독�경향성에�어떤�영향을�미치는지�알아
보고자�한다.

SPSS�statistics�29.0�프로그램으로�분석

��일반적�특성
�빈도분석을�통해�백분율,�평균�및�표준편차로�분석

��일반적�특성과�SNS�중독�경향성,�외로움,�수면의
질�간의�관계
��independent�t-test�및�one-way�ANOVA로�분석

�SNS�중독�경향성,�외로움,�수면의�질의�상관관계
��Pearson’s�correlation�coefficients로�분석

�대학생의�SNS�중독�경향성에�미치는�영향
��multiple�regression�enter�method로�분석

�본�연구의�결과를�통해�대학생이�느끼는�외로움은�SNS�중독
경향성에�영향을�미치지�않았고,�대학생의�수면의�질은�SNS
중독�경향성에�영향을�미치는�것으로�나타났다.
���
��표본모집�수의�부족과�일개�지역�대학생을�대상으로�이루어
져�일반화를�함에�있어서�제한이�있으므로�추후�충분한�수의
표본�수�모집과�무작위�표본을�통해�반복�연구를�제언한다.
�SNS�중독�경향성을�예방하기�위한�교육�및�프로그램�개발�전
략을�모색하고�대학생의�수면의�질을�개선한다면�SNS�중독
경향성을�낮추기�위한�유용한�기초�자료로�활용될�수�있을�것
이며,�이를�적용한�추가연구가�필요하다.�

대학생의 외로움과 수면의 질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

자료 분석

��연구설계
�대학생의�SNS�중독�경향성에�미치는�영향요인을�외로움,�수
면의�질을�중심으로�알아보고�이들�변수�간의�상관관계�파악
을�위한�서술적�상관관계�조사연구

��연구대상
�경기도,�충북�소재의�대학교�재학생�140명에게�대상으로��자
료수집을�하였으며��그중�2명을�제외한�138명의�자료를�분석

��자료수집
�2023년�7월�1일부터�7월�14일까지�경기도,�충북�소재�대학
교�재학생에게�Google�form을�활용해�설문지�URL�배부

대학생의�일반적�특성에�따른�SNS�중독�경향성,�외로움,�수면의�질�간의�

대학생의�SNS�중독�경향성,�외로움,�수면의�질�간의�상관관계를�파악한다.

대학생의�SNS�중독�경향성에�영향을�미치는�요인(외로움,�수면의�질)을�

�����관계를�파악한다.

������파악한다.

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

결론

연구자:  김서희, 노승연, 도예림, 서현지,  안성은, 이승제, 이지민, 장성주,  홍인정                지도교수:  김연숙

연구 도구 연구 결과

논의 

�기존�연구에�기반하여�성별,�이용빈도,�이용시간,�입
면시간,�수면시간,�신체건강,��정신건강
�
��SNS�중독경향성

�Cronbach's�α.92

��외로움

�Cronbach's�α�.84�

��수면의�질

��Cronbach's�α�.92

�일반적�특성

�김종남과�정소영(2014)이�개발한�대학생용�SNS
중독경향성�척도,�

�

� Rusell,� Peplau와� Cutrona(1980)가� 제작한
UCLA�외로움척도(UCLA� Loneliness� Scale)를
김교헌과�김지환(1989)이�번안한�한국판�UCLA�외
로움척도,

� 이혜련(2005)이� 개발한� 수면의� 질� 측정도구
Sleep�Quality�Scale�(SQS)를�사용,

일반적�특성

��2.일반적�특성과�SNS��중독�경향성,�외로움,�수면의�질�간의�관계

설명력은�11%로�확인되었다.

1.
�연구�대상자들은�‘여성’이�74.5%,�이용빈도는�‘매일’이�70.2%,�이용�시간은�‘2시간
이상~3시간�미만’이�42%,�입면�시간은�‘10분�이상~30분�미만’이�43.3%,�
수면�시간은�‘6시간�이상~7시간�미만’이�32.6%,�신체�건강�‘보통’이�54.6%,��
정신건강이�‘좋음’으로�46.1%�로�대부분을�차지했다.

성별,�빈도,�이용시간:�SNS�중독�경향성에�유의미한�차이를�보이지만,�외로움과�수면
의�질�경향성은�유의미한�차이가�없는�것으로�확인되었다.
입면시간:�SNS�중독�경향성과�외로움에는�유의미한�결과가�나타나지�않았지만,�수면
의�질에서는�유의미한�결과가�나타난�것으로�확인되었다.
수면시간:�SNS�중독�경향성은�유의미한�차이가�없는�것으로�확인되고,�외로움과�수면
의�질에는�유의미한�차이가�있는�것으로�확인되었다.�
신체건강:�SNS�중독�경향성,�수면의�질과�유의미한�차이가�있지만�외로움에서�유의미
한�차이가�없는�것으로�확인되었다.�
정신건강:�SNS�중독�경향성,�외로움,�수면의�질�모두�유의미한�차이가�있는�것으로�확
인되었다.

3.�SNS�중독�경향성,�외로움,�수면의�질의�상관관계
SNS�중독�경향성과�외로움:�유의한�정적상관(r=.209,�p<.01)을�나타냈다.
SNS�중독�경향성과�수면의�질:�유의한�정적상관(r=.350,�p<.001)을�나타냈다.�
외로움과�수면의�질:�유의한�정적상관(r=.467,�p<.001)을�나타냈다.�

4.�대학생의�SNS�중독�경향에�미치는�영향
외로움은�SNS�중독�경향성에�유의하지�않은�영향을�미쳤다(β=.085,�p>.524).�
수면의�질은�SNS�중독�경향성에�유의미한�영향을�미쳤다(β=.467,�p<.001).�
따라서,�투입된�독립변수�가운데�가장�영향력이�높은�변수는�수면의�질로�나타났고

 일반적 특성과 SNS 중독 경향성, 외로움, 수면의 질 간의 관계

SNS�중독�경향성,�외로움,�수면의�질의�상관관계

대학생의�SNS�중독�경향성에�미치는�영향

a.�종속변수�:�SNS��중독�경향성

(N=�138)


